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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나    운   영

   

    청년작곡가 로버트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은 그의 스승의 따님 클라라(Clara Josephine Wieck 

Schumann, 1819~1896)를 열렬히 사랑했다. 그러나 스승은 사랑하는 

딸, 미모의 천재 피아니스트를 일개 무명 작곡가에게 주고 싶지 않아 두 

젊은이의 결합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그러자 슈만은 소송을 제기하여 4년 

만에 마침내 승소하여 소원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때 슈만은 30세요, 클라

라는 21세였던 것이다.

    슈만은 클라라와 결혼한 그해 130곡 이상을 작곡했으니 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클라라야말로 영감의 원천이었다고 하는 말은 조금도 과장된 표

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연가곡  「여인의 사랑과 생애」,  「시인의 사랑」 등 

주옥과 같은 예술가곡이 모두 이때의 작품이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행복스러웠던 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

다.

    무리한 연습 때문에 손가락을 다쳐 영영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이 깨져 버린 후에 작곡가로 전향한 그는 예술가

곡은 물론 고도의 기교를 요하는 피아노곡  「사육제」,  「어린이의 정경」,  「피아노 협주곡」 등을 작곡할 때마다 클

라라는 사랑과 정성으로 남편의 작품을 초연하여 세상에 알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도 행복스럽던 이 가정에 때아닌 검은 구름이 덮이기 시작했으니 이는 슈만에게 34세부터 나타

나기 시작한 정신병이었다. 문학청년이자 철학도였던 다감한 슈만은 44세 때 라인강에 몸을 던져 버렸던 것이

다. 다행히도 구조되어 2년간 정신병원에서 정양하다가 46세 때 사랑하는 클라라를 남겨두고 죽어 버리고 말았

으니 클라라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음악사상 악처로 이름 높았던 사람 가운데에는 하이든의 아내와 모차르트의 아내가 있다. 이와 반대로 양처良

妻로 이름 높았던 사람 가운데에는 바흐의 후처와 슈만의 아내 클라라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야말로 클라라는 악처 아닌 양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나타난 함부르크의 촌놈(?)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브람스였다. 그는 양말도 신지 않고 

구두를 신고 다녔던 사람이요, 수염도 깎지 않고 다니던 텁석부리였다고 한다. 이 시골 청년이 슈만을 찾아갔을 

때 슈만 부처는 그의 작품을 보고 높이 평가한 나머지 이 무명청 년을 악계에 데뷔시켜 주었다. 이렇게 해서 브람

스의 앞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슈만 부처의 은혜를 시골 청년은 영원토록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브람스는 진정으로 슈만을 자기의 선배이자 스승으로 모셨던 것이다. 거의 한집안 식구처럼 드나드는 동안에 

슈만 가정의 불행을 목격하게 되었으니 그때마다 그가 클라라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라인강에서 구조된 뒤로 정신착란이 계속되어 죽기 전 2년 동안은 정신병원에서 거의 

폐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어도 끝까지 정성어린 간호를 하는 클라라에게서 브람스는 영원의 여인상을 발견했

던 것이다.

    드디어 슈만은 세상을 떠났고 클라라는 미망인으로서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기만 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브람스는 클라라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했다. 선배이자 스승이요, 은인인 슈만의 아내 즉 사모님을 

동정하던 마음이 어느 틈엔가 사랑으로 변질되고 말았으니….



     물론 당시 브람스는 미혼이었다. 아니 그는 베토벤과 같이 독신으로 일생을 마쳤다. 베토벤은 귀머거리에다 추남에

다, 가난뱅이 신경질 늙은이였으니 결혼 상대자가 있을 리 없어 결국 총각으로 일생을 마쳤지만 브람스는 사정이 매우 

달랐었다. 즉 슈만이 죽었을 때 클라라는 35세요 브람스는 24세였다. 아직도 젊은 미모의 여인, 자기의 예술을 누구보

다도 이해해 주는 명 피아니스트에 마음이 쏠린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

모님이니 어찌 감히 구혼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한편 정숙한 여인, 진실한 여성인 클라라인들 어찌 브람스의 청혼을 순

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이야기는 다시 되돌아가서 슈만이 정신병원으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된 브람스는 곧 달려가 병자를 간호하고 클라라를 

위로하는 한편 클라라가 연주하러 나간 사이에는 집을 지키며 클라라의 아이들의 동무가 되어 주기도 했다는데 이 때 

슈만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작품 9번)과  「발라드」(작품 10번)이 작곡되었다고 하며 몇 해 후에 다시 서로 만났을 때 

슈만의 아이들을 위해 민요, 동요곡을 편곡하기도 했다고 하니 이 두 사람 사이는 참으로 음악을 통한 아름다운 교제였

다.

    결국 브람스는 끝까지 클라라를 사모하면서도 독신으로 생애를 마쳤다. 그는 정신적으로 사모님을 사랑했건만 그에

게 있어서 클라라는 어디까지나 사모師母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사모思慕님이기도 했던 것이다.

    브람스는 교향곡보다는 주옥같은 실내악곡을 많이 남겼다. 그중에서도  「클라리넷 5중주곡」은 가장 사랑스러운 음악

이요, 그의 대표작이라고 말해도 절대로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나는 이 작품을 들을 때마다 클라라를 사모

하는 노총각의 순수한 사랑, 영원의 사랑을 직감하게 된다. 어쩌면 이 곡은 사모師母님 아닌 사모思慕님에게 바쳐진 사랑

의 고백이요, 사모곡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브람스는 60세 때 체력과 창작력이 쇠퇴된 것을 스스로 느끼고 유서를 미리 써 놓았고 클라리넷에 대해 크게 매력을 

느끼게 되어 그 해에  「클라리넷 5중주곡」과  「클라리넷 3중주곡」을 작곡했으며 63세 때에는  「클라리넷 소나타 제1번

과 제2번」을 남기고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니  「클라리넷 소나타」야말로 그의 백조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다.

    클라라는 브람스보다 한발 앞서 한 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이것이 브람스의 죽음을 재촉하지나 않았나 생각될 때

마다 어린 시절에 읽었던  「이노크 아덴」이 머리에 떠오른다.

 <1974. 3. 여성동아>


